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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의 사용기한(expiration date)은 식품의약품안전처고

시 ‘의약품 등의 안정성 시험기준’에 따라 장기보존시험을 통

해 유효성분의 함량기준을 유지하면서 품질관리기준에 적합

한 기간을 말한다.1,2) 즉 허가된 저장방법에 따라 개봉하지 않

은 상태로 보관했을 때 허가된 효능과 품질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을 의미하며 모든 의약품은 포장용기에 사용기

한을 기재하여 유통되고 있다.3)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

약품에 명시된 사용기한은 개봉하기 전 용기나 포장상태에서

의 사용기한일 뿐 개봉 후에는 사용 가능한 기간이 달라지므

로 기한이 지난 의약품은 사용하지 말도록 홍보하고 있다.1)

약국에서 취급하는 의약품들 중 일반판매되는 의약품 등은

대개 원래 포장된 상태 그대로 판매가 되기 때문에 관계없지

만, 의사처방전에 따라 처방일수만큼 소분포장되는 처방의약

품의 경우에는, 처방기간 동안에만 사용할 것이 권장되기는

하지만 소분포장 상태에 따라 특별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지는

않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나라에서는 고형 경구용 의약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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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할 때 1회 복용할 전체 분량의 약을 약포지 하나에 재포장

하여 조제해 주는 사례(customized unit dose pouch/strip

packaging)가 증가했다.4) 그런데 이러한 1회분 소분포장은 복

용편의성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겠지만 소분포장 이후에는 개

개 의약품의 사용기한을 알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더욱이 소

분조제시 사용되는 약포지는 고형이물질이야 차단하겠지만

원래 포장용기를 개봉하는 즉시 의약품이 외부환경의 온습도

조건에 그대로 노출되면서 원래의 사용기한을 유지하기 어렵

기 때문에5) 의약품의 안정성에 대해 관심을 갖고 약국에서 소

분포장된 처방약의 사용기한을 보다 정확히 인지하고 구체적

으로 실천할 방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미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어섰고 2025년에는 20%를 넘는 초고령사회가 될 거

라 예상한다.6) 인구고령화 문제가 약국 현장에서도 남의 일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약물요법을 필수로 하는 노인성 만성질환

자수의 증가, 특히 노인성 신경질환(뇌졸중, 알츠하이머성치

매, 파킨슨병 등)이 초래하는 뇌손상이나 말초신경과 근육기

능의 약화로 인한 연하곤란 동반환자들의 증가와 관련된기 때

문이다. 실제 이들 환자의 11-81%는 연하곤란이 수반된다고

한다.7,8) 약물요법에서 환자의 연하곤란은 고형제제(정제나

캡슐제) 삼킴의 어려움으로 인해 복약이행도가 감소할 가능성

이 높다. 이미 지역약국에서 처방된 알약을 가루약으로(散劑,

Powder) 조제해 주는 사례가 증가했고 그러한 상황이 반영되

어 최근 성인 산제조제에 대한 수가가 신설되기도 하였다.9)

인구고령화 문제는 만성질환의 증가를 가져오고 이는 의약품

의 장기처방 증가와도 연관된다. 국내 전체 의약품처방전 중 1

회 처방일수가 61일 이상인 건수가 2019년 기준 총 2,155만건

이고, 그 비율도 2007년에 1.10%이었던 것이 2017년에는

3.42%로 10년 사이에 3배 이상 증가했다.10) 국내 65세 이상 노

인의 33.7%에서 연하곤란이 진단되고 있으나, 급격한 노령인

구의 증가와 노인성 신경질환 환자의 대부분이 연하곤란을 수

반하는 점을 감안하면, 연하곤란 환자의 수는 꾸준히 증가추

세를 보일 예정이며, 이에 따른 장기처방약의 산제조제에 대

한 수요 또한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11)

그런데 알약을 분쇄하여 산제로 조제하는 것은 공기와 접촉

하는 의약품의 표면적의 증가로 특히 흡습성이 크거나 온도에

민감한 의약품이라면 변질 가능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장기처

방약의 산제조제는 더더욱 주의가 필요하다.12) 1회분 재포장

의 증가로 인한 조제약의 안정성 문제와 적절한 사용기한에

대한 논의는 미국에서도 이미 거론된 바 있으며, United States

Pharmacopeia에서 규정한 포장용기에 소분조제할 경우(unit-

dose container) 재포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 또는 원포장용기

에 기재된 사용기한과 조제일 사이의 25% 이내(둘 중 더 빠른

시간)를 사용기한으로 권장하고 있다.13,14) 반면, 우리나라에

서는 소분조제한 의약품의 사용기한을 공식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 단지 대한약사회(약바로쓰기운동본부)가15) 고형

제(정제 또는 캅셀제)를 약포지에 1회분씩 소분조제한 경우 조

제일로부터 60일 이내, 원통 그대로 받은 경우 개봉 후 1년 이

내, 원래 포장용기를 개봉해서 필요한 수량만큼만 다른 포장

용기에 소분한 경우 조제일로부터 6개월 이내, 그리고 알약을

갈아서 산제로 만들어 약포지에 1회분씩 소분포장한 경우 30

일 이내로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현재 사용되는 모든 의약품들의 서로 다른

물성과 안정성에 따라 개개 의약품별 사용기한을 특정하기 어

려운 상황을 고려한 권장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그러한 권장

기한이나마 약물사용자들이 해당 사용기한을 정확히 인식하

고 실천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

라 성인들이 소분조제한 처방약의 사용기한 및 산제조제에 대

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수행하였다.

연구방법(Methods)

설문지 개발

일반인들이 지역약국에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약의 사용

기한과 처방약의 산제화 조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 알아

보고자 하는 본 연구는 단면 설문조사로 설계되었다. 연구자

가 설문지를 자체개발 한 후, 조사대상군 6명에게 파일럿조사

를 수행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설문지 문항의 정확성을

보완한 후 최종 확정하였다(부록).

설문지 문항 구성

설문지는 설문조사 참여에 대한 동의 여부 확인 및 조사대

상자 포함기준에 대한 스크리닝(만 19세 이상 성인)을 포함하

여 총 1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조사과정을 통해 수집되

는 정보의 특성에 따라 총 4개 Part (A,B,C,D)로 구분하였다.

Part A (응답자의 일반적 특징)에서는 응답자의 성별, 나이, 학

력과 직업(전공)이 보건의료직종인지 아닌지에 대해 질문하였

다. Part B (의약품에 대한 친밀도)에서는 최근 1년간 월 평균

약국 방문횟수,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복용하는 약의 유무, 본

인이나 가족 또는 동거인 중에서 알약을 가루약으로 조제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Part C (경구약의

사용기한에 대한 인식)에서는 의약품 포장용기(약병) 개봉 후

개봉한 날로부터의 사용기한, 1회분씩 조제한 알약의 조제한

날로부터의 사용기한, 1회분씩 조제한 가루약의 분쇄한 날로

부터의 사용기한에 대해 질문하였다. 이 때 문항별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각 문항에서 언급한 포장용기-병 포장된 알약,

1회용 약포지에 조제된 알약, 1회용 약포지에 조제된 가루약-

에 대한 그림을 제시해 주었다. Part D (알약의 산제 조제에 관

한 인식)에서는 만일 자신이 3개월마다 병원 정기진료를 받고,

3개월치 약 처방전을 받는데, 알약을 삼키기 어려워서 알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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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루로 분쇄해서 먹어야 하는 상황이라는 가정 하에, 질문에

답변하도록 하였다. 우선 알약을 어디에서 분쇄할지(집 또는

약국) 물었고, 만일 집에서 분쇄한다면, 3개월치 약을 한꺼번에

분쇄할지, 몇 번 나눠서 분쇄할지, 먹을 때마다 매번 분쇄할지

선택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만일 약국에서 분쇄하고

자 한다면, 3개월치 약을 한꺼번에 모두 분쇄해 달라고 할지,

시간 간격을 두고 2번에 나누어서 분쇄해 달라고 할지, 아니면

시간 간격을 두고 3번에 나누어서 분쇄해 달라고 할지 선택하

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마지막 문항에서는 어떤 알약이든 가

루약으로 분쇄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인식하는지에 대해 질문

하였다.

설문조사 대상자 및 조사기간

설문조사는 만19세 이상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최

종 확정된 설문지는 구글드라이브에서 온라인형식의 설문지

로 만들었고, 연구자의 다양한 채널을 통한 편의표본추출방식

으로 2019년 8월 1일부터 2019년 9월 1일까지 온라인으로 설

문조사를 실시했다. 본 연구는 차의과학대학교 생명윤리심의

위원회로부터 심의면제를 승인받았다(1044308-201908-HR-

060-01).

자료 분석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Microsoft Excel 2013 프로

그램을 이용하여 통합하였다. 각 설문 항목별 응답은 빈도분

석으로 응답자 수(n)와 %를 제시하였다. 직업(전공)에 따라 조

제의약품의 사용기한과 산제 조제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

지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여기에서 직업(전공) 특성은 응답

자가 보건의료관련자인지 아닌지로 구분하였다. 조제의약품

의 사용기한은 대한약사회(약바로쓰기운동본부)에서 권고하

고 있는 기준(reference)15)을 적용하였다. 모든 자료의 통계분

석은 SPSS 21 (IBM Statistics, USA)을 이용하였고, 0.05 유의

수준으로 군간 차이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Results)

응답자의 일반적 특징

258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했지만 응답이 불완전한 4명을 제

외한 후 총 254명의 설문결과를 분석하였다. 이들 중 남성이

134명(52.76%)으로 여성보다 조금 많았고, 연령대 분포를 보

면 20대가 69명(27.17%)으로 가장 많으며, 학력은 대졸(재학생

포함)이 133명(52.36%)이고 대학원졸(재학생 포함)이 60명

(23.63%)으로서 대졸 이상이 약 76%를 차지하였다. 응답자의

직업(전공)은 보건의료관련 직종 중 의사, 약사, 간호사, 한의사

등 전문직종이 51명(20.28%)이고 기타 보건의료관련 직종이

12명(4.72%)이었고, 나머지 191명(75.20%)은 보건의료관련자

가 아니었다(Table 1).

의약품에 대한 친밀도

응답자 중 최근 1년간 한 달 평균 약국 방문횟수가 1번 이하

인 경우가 100명(40.55%)으로 가장 많았지만 8번 이상 방문한

Table 1.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Characteristics N %

Total 254 100.00

Gender
Male 134 52.76

Female 120 47.24

Age (years)

20-29 69 27.17

30-39 27 10.63

40-49 45 17.72

50-59 47 18.50

60-69 21 8.27

≥70 45 17.72

Education Level

~Middle school 3 1.18

High school 58 22.83

College/University 133 52.36

Graduate school 60 23.62

Occupation/Major

Healthcare related 1: healthcare professional (Pharmacist/Nurse/Medical Doctor) 51 20.08

Healthcare related 2: other 12 4.72

Non-healthcare related 191 7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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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Familiarity with medications

Question Answer N %

Total 254 100.00

How frequently visit pharmacy per month during recent a year?

~1 103 40.55

2-3 97 38.19

4-5 21 8.27

6-7 13 5.12

≥8 20 7.87

Is there any medication taking for more than 3 months?
Yes 98 38.58

No 156 61.42

Is there anyone (yourself, family member or housemate) taking pulverized medications after grinding pills
Yes 30 11.81

No 224 88.19

Table 3. Awareness of expiration dates of repackaged prescription medications (at room temperature)

Question Answer N %

Total number of respondents 254 100.00

Expiration date of pills after

opening the original package

<1 month 15 5.91

1 month 20 7.87

2 months 13 5.12

3 months 39 15.35

6 months 38 14.96

9 months 0 0.00

1 year 51 20.08

1.5 years 2 0.79

2 years 3 1.18

Same as the date printed in the original package 73 28.74

Expiration date of repackaged pills for

unit-dose at pharmacy

<1 month 45 17.72

1 month 53 20.87

2 months 13 5.12

3 months 72 28.35

6 months 47 18.50

9 months 0 0.00

1 year 22 8.66

1.5 years 0 0.00

2 years 2 0.79

Expiration date of repackaged pulverized powder for

unit-dose after grinding pills at pharmacy

<1 month 106 41.73

1 month 67 26.38

2 months 9 3.54

3 months 44 17.32

6 months 15 5.91

9 months 2 0.79

1 year 10 3.94

1.5 years 0 0.00

2 years 1 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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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도 20명(7.87%)이었다.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약을 복용

한다는 응답자는 98명(38.58%)이었고, 본인이나 가족 또는 동

거인 중 알약을 산제로 조제해서 사용하는 것을 경험한 응답

자는 30명(11.81%)이었다(Table 2).

경구약의 사용기한에 대한 인식

의약품 포장용기(병)를 개봉한 후 개봉한 날로부터의 사용기

한에 대한 질문에서는 ‘병에 적힌 사용기한과 동일’하다고 응

답한 사람은 73명(28.74%)으로 가장 많았고, ‘1년’이라고 응답

한 사람이 51명(20.08%)으로 그 뒤를 이었다. ‘3개월’과 ‘6개월’

로 응답한 비율은 각각 15.35%와 14.96%였다. 알약을 1회분

씩 소분 조제했을 때 조제한 날로부터의 사용기한을 묻는 질

문에서는 ‘1년’이라는 응답은 22명(8.66%)였고 ‘3개월’ 응답자

가 72명(28.35%)으로 가장 많았고, ‘1개월’ 응답자는 53명

(20.87%)으로 그 뒤를 이었다. 알약을 가루약으로 분쇄하여 1

회분씩 소분 포장했을 때 조제한 날로부터의 사용기한을 묻는

질문에서는 ‘1개월 미만’이라는 응답이 106명(41.73%)으로 가

장 많았고 ‘1개월’ 응답이 67명(26.38%)으로 그 뒤를 이었다

(Table 3).

알약의 산제 조제방법 선택

3개월치 알약을 가루약으로 조제해야 할 경우 어떤 방법으

로 조제할지 선택 의향을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Table 4와

같다. ‘집에서 분쇄하겠다’는 응답은 16명(6.30%)에 그쳤고 ‘약

Table 4. Behavioral preferences on pulverizing method for long-term prescription pills (e.g., 3 months) assuming you have dysphagia

Question Answer N %

Total number of respondents 254 100.00

Where to grind prescribed pills
At home myself 16 6.30

At a pharmacy dispensing prescription drugs 238 93.70

How many times to pulverize 3 months’ 

prescription drugs at home (N=16) 

All at once 1 0.39

Several times with time interval 5 1.97

Single unit at a time 10 3.94

How many times to pulverize 3 months’ 

prescription drugs at pharmacy (N=238)

All at once 128 50.39

Twice with time interval 79 31.10

Three times with time interval 31 12.20

Do you think it’s okay to grind any pill? 
Yes 34 13.39

No. There are some medications shouldn’t grind 220 86.61

Table 5. Subgroup analyses on awareness of expiration dates of repackaged prescription medications and behavioral preferences on

pulverizing methods for prescription pills

Variables HCRO Non-HCRO p-value*

Total number of respondents 63 191

Expiration date of pills after opening

the original package

≤6 months 33 92 0.101

>6 months 30 99

Expiration date of repackaged pills

for unit-dose at pharmacy

≤2 months 32 79 0.123

>2 months 31 112

Expiration date of repackaged pulverized powder

for unit-dose after grinding pills at pharmacy

≤1 month 47 126 0.131

>1 month 16 65

Preference on pulverizing pills at pharmacy
Once all pills 22 106 0.002

Divide twice or three times 38 72

Awareness of existence of pills should not grind
Not aware 0 63 <0.001

Aware 34 157

Reference is assigned according to the medication storage standards recommended by the Korean Pharmaceutical Association.

HCRO, healthcare related occupation; RR, relative risk; CI, confidence interval

*Chi-squar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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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에서 분쇄해 달라고 하겠다’는 응답이 238명(93.70%)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집에서 분쇄하겠다고 응답한 16명 중 10

명은 ‘1회 분량씩 매번 분쇄’해서 복용하겠다고 하였고 1명

(0.39%)은 ‘한꺼번에 분쇄’해 놓고 복용하겠다고 하였다. ‘약국

에서 분쇄해 달라고 하겠다’는 응답자들의 경우 ‘한꺼번에 모

두 분쇄하겠다’는 응답이 128명(50.39%)으로 가장 많았지만,

시차를 두고 2-3번에 나눠서 분쇄하겠다는 응답 또한 79명

(31.10%)과 31명(12.20%)이었다. 어떤 알약이든 가루약으로

분쇄해도 별 문제가 없겠는지를 묻는 질문에서는, ‘분쇄하면

안 되는 약이 있을 것 같다’는 응답이 220명(86.61%)으로 많았

지만, 34명(13.39%)은 어떤 약이든 ‘분쇄해도 상관없다’는 응

답을 하였다.

직업(전공) 특성별 경구약의 사용기한에 대한 인식과 산

제 조제방법 선택의 차이

직업(전공)이 보건의료계열인지 아닌지에 따라 경구약의 사

용기한에 대한 인식과 산제 조제방법 선택에 있어 유의한 차이

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알약을 산제로 분쇄하는 방법으로서

한꺼번에 다 분쇄하지 않고 시간간격을 두고 2-3번에 나눠서

분쇄하겠다고 선택한 비율이 비보건의료계열보다 보건의료계

열 응답자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0.002). 약들 중에서

분쇄하면 안 되는 약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서도 보건의료계

열과 비보건의료계열간 응답결과에 있어 유의한 차이가 있었

는데(p<0.001), ‘어떤 약이든 분쇄해도 상관없다’고 응답한 34

명 모두 직종(전공)이 비보건의료계열이었다(Table 5).

고 찰(Discussion)

우리나라 사람들이 처방약을 약국에서 소분조제한 상태로

보관할 때의 사용기한이나 산제조제자체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는지를 조사한 본 연구를 통해, 적지 않은 응답자(28.74%)가

원래의 약 포장용기를 개봉했더라도 포장용기에 기재된 사용

기한까지 사용해도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56.29%)은 고형제제를 약포지에 1회분씩

소분조제한 상태에서의 사용기간이 조제일로부터 3개월 이상

으로 인식하고 있고, 응답자의 약1/3은(31.89%) 고형제제를

산제로 분쇄해서 약포지에 1회분씩 소분조제한 상태에서의

사용기간이 조제일로부터 2개월 이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현재 대한약사회가 각각 권장하고 있는 60

일과 30일 기준과 비교해 볼 때 실제 약물사용자들이 인식하

고 있는 사용기간이 훨씬 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2019년 병원약사회가 발표한 ‘의료기관 내 개봉 의약

품 안전사용 관리 지침’은 대한약사회(약바로쓰기운동본부)가

제안하고 있는 권장기간과 다소 차이가 있다. 병원약사회는,

비닐포장(지퍼백, ATC 포장)에 소분조제된 의약품은 원래 포

장용기를 개봉한 후 1년 이내, 원내에서 예제제로 조제된 단독

의약품으로서 분쇄한 산제는 조제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하

고, 비닐포장의 경우 원포장의 재질과 밀폐력, 투습력의 차이

에 따라 변경가능성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15,16)

대한약사회나 병원약사회가 권장하는 세부 내역에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어느 것이 더 적절하고 옳은지를 평가할 수는

없다. 개개 지역약국이나 의료기관에서 의약품을 소분조제할

때 사용하는 약포지의 종류도 다르고 사용하는 기기도 다르기

때문에, 엄격한 품질관리가 뒤따르지 않는 한, 이들 권장내용

의 근거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약국에서 사용되

는 다양한 약포지들이 소분조제되는 의약품의 안정성을 유지

할 만한 품질을 갖추고 있는지 보다 면밀한 평가가 필요하다

는 제안도 가능하겠지만, 의약품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약포지의 품질만이 아니라 의약품 자체의 물성이나 온

습도 통제가 어려운 조제환경과 소분포장방법 등 다양하다.

따라서 약국에서 소분조제되는 모든 의약품의 사용기간을 하

나의 기준으로 확립하여 적용한다는 것이 무리일 수 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다소 보수적으로 아주 기본적인 기준은 제시

해 줄 필요가 있다. 수 년 전 병원약국에서는 이미 산제조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분쇄불가 및 분쇄불필요 의약품 리

스트를 만들고, 부적절한 산제 처방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여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한 바 있다.17)

한편 이번 연구결과 중 관심있게 보아야 할 부분은, 비보건

의료계열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이(59.55%), 3개월분 알약을 약

국에서 한꺼번에 분쇄하겠다고 하였고 알약은 모두 산제로 조

제해도 된다고 응답한 비율도 적지 않았다(28.63%). 게다가

조제약의 사용기한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보건의료계열 종사

자와 비보건의료계열 종사자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는데,

이는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 중 비보건의료계열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던 점(75.20%)도 있지만, 보건의료계열 참여자

들도 의약품의 적절사용과 관리방법에 대해 충분히 교육받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소분조제 의약품의 사용기

한에 대해 비보건의료계열 종사자든 보건의료종사자든 그다

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임상현장에서 특수제형에 대한 이해부족이나 노인의 연하

곤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제조제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지금, 산제 금지/주의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의약품들(장용정,

서방정, 흡습성강한 약물 등)이 있다는 점을 포함하여17) 지역

약국 약사들 스스로도 조제약의 사용기한에 대하여 그리고 산

제조제에 대하여 보다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현대인들

에게 일상화된 약물사용을 고려할 때, 보건의료계열 종사자를

포함하여 모든 국민들에게 보다 다양한 채널을 통해 보다 적

극적으로 슬기로운 복약생활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며 여기에

는 조제의약품의 사용기한에 대한 계몽과 홍보가 포함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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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처방전 발행건수의 증가와 연하곤란 노인환자의 증가

는 향후 지역약국의 산제조제 서비스 부담 증가로 이어질 공

산이 크다.7,8,11) 약사의 조제부담 측면을 차치하고라도, 처방

자와 환자의 편의성을 더 중요시하면서 빈번해진 장기처방이

나 소분조제와 산제조제 행태가 가져오는 장기보관 중 원하지

않는 안정성의 취약성 문제를 고려할 때 최대한 줄여나갈 방

법을 찾아야 한다.17,18) 다양한 보관조건에서의 1회분씩 소분

조제한 알약이나 산제화한 약의 안정성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

과에 근거하여 보다 신뢰성있는 사용기한을 안내할 수 있다면

최선이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단기 처방을 하거나, 1회

분씩 소분포장을 줄이거나, 산제조제를 줄이는 행태 변화가

필요할 수 있다. 참고로, 외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처방전 리필/

분할조제를 검토해 보는 것 또한 가능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

2급 연방규제의약품(Controlled substances schedule II)으로

분류된 마약성 진통제를 제외한 모든 의약품에 대해 6개월 동

안 5번의 처방전 리필이 가능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19) 즉,

리필이 가능한 처방전을 받으면 환자는 추가로 병원을 내원할

필요없이 약국에 가서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고 필요할 때마

다 복약상담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환자의 편의성과 안전성

을 고려한 다양한 처방전 리필서비스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며,

리필서비스를 제공받은 환자의 복약순응도가 향상되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기도 하였다.20) 그러나, 제공되는 보건의료

서비스의 방식과 내용은 국가보건의료체계 등 제반 환경에 따

라 국가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외국의 제도를 우리나라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제약의 사용기한 인식과 조

제방법 선호에 대한 최초의 연구로서, 보다 올바른 약물사용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약사 사회가 해야 할 역할이 있음

을 확인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

과는 향후 최적의 효과와 안전성을 담보한 약물치료에 있어서

조제약의 사용기한에 관한 지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민들

을 계몽하고 교육해야 할 필요성을 제안하는 데 근거가 될 것

으로 본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수행되었기 때문에 결

과를 해석함에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첫째 본 설문조사는

연구자가 편의표본추출방식으로 조사대상자를 모집하였고

온라인 방식으로 설문지를 배포하고 수집했기 때문에 SNS 비

사용자나 온라인 설문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제외되었기

때문에, 연구결과가 우리나라 성인 전체를 대표하기에는 한계

가 있다. 그러나, 성인 산제처방 수요가 가장 많은 60대 이상 노

년층 비율이 전체 조사대상자의 26%를 차지하여 실제 인구비

율보다 높기 때문에, 장기처방과 관련된 인식조사 결과로 해

석하기에는 크게 무리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둘째로는 보건의

료계열과 비보건의료계열을 나누어 군간 차이를 비교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는데, 보건의료계열 종사자 비율이 24.80%로

적고, 직업군을 세분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건의료계열 종사

자 전체의 결과로 일반화해서 해석하는 데 주의가 필요하다.

장기처방약의 사용기한 문제나 산제조제의 선호 관련 문제의

개선은 아마도 일선의 약사들에게 그 책임과 의무가 주어져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와 관련하여 약사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추가 연구가 뒤따라지면 좋겠다.

결 론(Conclusion)

우리나라 사람들의 고형제제 의약품(정제, 캡슐)의 소분조제

나 산제조제 후의 사용기한에 대한 매우 다양한 인식을 감안

할 때, 향후 의약품 안전성을 고려하여 장기처방, 소분이나 산

제조제 관련 행태는 가능하면 지양되어야 하며, 보다 정교한

사용기한에 대한 근거마련 노력도 뒤따라져야 하겠다. 적절한

복약생활을 위한 국민대상 교육을 설계하고, 환자안전과 최적

의 약물치료효과를 달성하는 데 기여해야 할 현장의 약사들은

조제약의 안정성까지 고려한 약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해상충

모든 저자는 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어떠한 이해상충되

는 부분이 없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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